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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     약
 얼굴인식을 통한 통합 교통 리 시스템은 재 횡단보도 신호등에 한 단 을 보완하여 보행자와 

차량 양측의 기시간을 최소화 함을 목 으로 한다. 주된 기술은 상처리이며 얼굴인식을 해 사용

된다. 한 앙서버를 구축하여 각 교차로나 신호등간의 정보를 취합 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차

량통행  보행자의 통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다.

1. 서론

   신호등이란, 안 한 교통 질서를 하여 색으로 교통

조건을 나타내는 기구를 신호기라고 하며, 신호등은 신호

기의 한 종류에 속한다. 

  보편 으로 신호등은 차량용 신호등과 보행자용 신호등

으로 분류가 가능하다. 로젝트에서는 횡단보도에 설치된 

보행자용 신호등을 개발하며 이후 언 하는 신호등인 보

행자용 신호등을 뜻한다.

   개발한 신호등의 경우 횡단 기자의 유무를 단하여 

횡단 기자가 없을 경우 보행자 신호를 주지 않으며, 보

행자가 연속해서 기하는 경우 최소한의 차량통과시간을 

부여하여 교통 흐름에  불이익을 주지 않고 이득만을 

취할수 있도록 하 다.

   한 이론  테스트가 아닌 실제 신호등에 용시켜 

실질 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한 단이 가능하다 (ex. 

우천시, 주야간, camera disabled)

2. 연구 배경  필요성

   유동인구가 을 길의 경우 보행자 신호로 인한 의미

없는 차량의 기시간이 존재한다. 

   재 시골길의 경우 버튼식 신호등(보행자가 직  버

튼을 러야 신호가 환되는 신호등)이 도입되어 있으나 

노인인구가 많은 시골길의 경우 표지 에 사용법이 명시

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로 사용하는 인구가 고, 이

를 제 로 사용하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발생 할 확률이 

있다

.

<그림1> 기존의 버튼식 신호등

   한, 재 교통 시스템의 경우 앙에서 제어가 불가능

하다. 즉, 교통의 흐름제어가 필요할 경우 각 도로에 경찰력

을 배치하여 수동으로 조  하여야 한다.

 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상처리를 통한 신호등

을 제작하 다.

3. 보행 기자 단  앙서버

   보행 기자의 단을 openCV의 얼굴인식 API를 사

용하여 하고 있다. 신호등의 측면에 픽셀 카메라를 치하

여 횡단 기 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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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5> 신호등 면 <그림6> 측면, 카메라

<그림2>  얼굴인식  

<그림3>  로우차트 

   인도를 계속해서 보행 인 사람을 regular한 상황이

라고 가정할 때 횡단을 하여 정지하는 사람을 

irregular한 상황이라고 단한다. 이때 irregular한 상황

을 catch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용 시킨다.

  FLASK  MYSQL를 이용하여 서버  데이터베이스

를 구축하여 앙통제를 가능하게 한다.

 
<그림4>  흐름도

3. 결론

   개발한 신호등이 설치 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

을 수 있다. 유동인구가 은 도로에서의 의미없는 차량의 

기시간감소, 신호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운 자의 신호에 

한 인식변화  그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, 차량의 배기

가스 감출로 인한 환경문제 완화, 도시 체의 효율 인 

교통 흐름 제어가능.

“본 논문은 2017년 함이음 ICT멘토링 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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